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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nd Social 
Avoidanc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haustion and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Minjee Jung Hyang 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of social avoidance in a stressful situation and examines an integrated model 
involving rumination and emotional exhaustion.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in these mechanisms. For this purpos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ere recruited to complete a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387 students using the Perceived Stress Scale and the participants who scored 16 or more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First, the results show that emotional exhaus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nd 
social avoidance. Second,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x-
haustion and social avoidance. Thir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which moderates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haustion,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nd social avoidance. This 
study depicts that ruminative thoughts may predict social avoidance directly, and also may influence social avoidance 
through the mechanism of emotional exhaustion.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when individuals are emotionally ex-
hausted as a result of rumination and they have a strong motivation to present the desired impression to others, they will 
show greater avoidance regarding social interaction. 

Keywords: perceived stress, rumination, emotional exhaustion, social avoidance,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서 론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참여는 건

강과 웰빙에 도움을 주며(Reis, Wheeler, Kernis, Spiegel, & Nezlek, 

1985),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삶을 더 즐기는 것으로 보고

된다(Nezlek, Richardson, Green, & Schatten-Jones, 2002). 또한 타

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정신병리에 취약하게 된다(Bau-

meister & Leary, 199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은 소속에 대한 

욕구(need to belong)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벗

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

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반하여 오히려 회피(avoidance) 및 철

수(withdrawal)를 보이는 양상은 어떤 심리적 기제로 설명될 수 있

을까? 특히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할 때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게 되

면 심리적 적응 및 대처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회피의 기제에 대한 이해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Ottenbreit와 Dobson (2004)은 회피의 구성 개념을 특정한 행동

을 삼가거나 사람 또는 대상에게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때 회피의 유형은 인지/행동, 사회적/비사회적 차원으로 구분되

는데, 이 중 ‘행동적인 사회적 회피’ 는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을 포함

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여되는 상황에서 행동적으로 피하거나 빠져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 회피라는 대처방략

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부정적인 기분이나 나쁜 상황으로부

터 도피 혹은 회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Martell, Dimi-

djian, & Herman-Dunn, 2013)을 들고 있다. 관계로부터의 회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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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순간의 괴로움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에 부적 강화를 

통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스트

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는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방해하고 다양한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Folkman, Lazarus, Gruen, & De-

Longis, 1986; Jeon & Kim, 2013; Lewinsohn, 1974; Mullen & Suls, 

1982; Ottenbreit & Dobson, 2004). 

한편 사회적 회피는 신념이나 생각에 머무를 수도 있고 행동으

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회피와 행

동적 회피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예컨대 Kim과 

Kim (2010)의 연구에서는 회피대처방식이라는 단일 요인에 대해서

만 탐색하였으며, You와 Kwon (1997)의 연구에서도 회피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살펴보았다. 그러나 행동적 회피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을 떠올리지 않고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인지적 회피와는 개념

적으로 구분되며(Blalock & Joiner, 2000), 이로 인해 우울한 개인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

차 차단되는 등의 부적응적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바, 본 연구에

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행동적 회피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기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추(rumination)의 역할에 초점

을 두었다. Nolen-Hoeksema (1991)의 반응양식 이론에 따르면, 반

추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 걱정, 고통, 우울한 기분에 대해 반

복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반추성향을 지

닌 개인은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Nolen-Hoeksema, 1991). 이러한 반추와 사회적 회피의 관

련성은 행동활성화 치료(behavioral activation therapy)의 이론적 

가정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행동활성화 치료에서는 우울

장애의 유지에 관여하는 비역기능적인 기제로 회피, 반추, 그리고 

우울장애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Moulds, Kandris, Starr, & 

Wong, 2007). 또한 행동활성화 모델(Ferster, 1973; Lewinsohn, 

1974)에 따르면 반추가 환경에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

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추적 양상을 지닌 개인은 소속된 

현실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현재의 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적

인 생각 속에 몰두하며, 이로 인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법

을 찾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Martell et al., 2013). 이론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반추를 하는 사람들이 행동적 회피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

이 밝혀졌다. 국내 연구에서 반추는 행동적/인지적/경험적 회피 모

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Jeon & Kim, 2013), 이외의 여

러 연구들에서도 반추와 사회적 회피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

다(Boelen, Van den Hout, & Van den Bout, 2006; Eisma et al., 2013; 

Martell, Addis, & Jacobson, 2001; Stroebe et al., 2007; Wenzlaff & 

Luxton, 2003). 이와 같은 연관성에서 더 나아가 반추가 사회적 회

피를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예로 반추를 하는 사람들

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

로 지내는 것보다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덜 불쾌함을 느끼고, 결

과적으로 철수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아울러 청소년들을 표본으로 7일 

동안 이루어진 연구에서 행동적 회피는 반추를 예측하지 못했는

데, 저자들은 이에 대해 행동적 회피가 반추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

라 행동적 회피가 반추의 결과일 수 있다고 보았다(Dickson, Ciesla, 

& Reily, 2012). 이처럼 이론적 모델과 실제 연구 결과들에서 반추가 

사회적 회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과도한 반추적 

사고와 사회적 회피 사이의 기제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추와 사회적 회피 사이의 연결 기제로서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살펴보

았다. 정서적 소진이란 심리 소진(burnout)의 세 가지 차원 중 하나

로, 과도한 심리적 부담이나 요구들로 인해 개인의 정서적 자원들

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일컫는다(Maslach & Jackson, 1981). 

최근에는 소진이 직업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Schaufeli & Taris, 2005). 그 예 중 하나가 

학생들의 소진으로, 학생들은 고용되어 있지 않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학업이라는 그들의 핵심 활동

은 ‘일(work)’ 로 간주될 수 있다. 정서적 소진은 반추와 관련성이 있

는데, 높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반추적 반응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Bianchi & Schonfeld, 2016), 스트레스 발

생시 그에 대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신체적 각성과 지연된 회복을 보인다(Roger & Jamieson, 1988). 예

컨대 Luo와 Bao (2013)의 연구에 따르면 반추가 정서적 소진을 예

측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외에도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반추

의 결과로 높은 소진이 야기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Kinnunen et al., 

2017; Perko, Kinnunen, & Feldt, 2017). 또한 반추가 정서적 소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신체적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도 유추할 수 있

다. 스트레스의 인지적 활성화 이론(Cognitive Activation Theory 

of Stress)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걱정이나 반추처럼 반복되거나 

만성적인 인지적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신체를 각성시키고 건강에 

저해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Demerouti, Bakker, Sonnentag, & 

Fullagar, 2012). 아울러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경험시 스트레스 호

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되는데(Sapolsky, 1994), 외상적인 사건에 



Jung and Kim

14 https://doi.org/10.15842/kjcp.2021.40.1.002

대해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졸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Mc-

Cullough et al., 2007). 즉, 스트레스 사건의 반추가 코르티졸을 분

비시킬 수 있으며 코르티졸의 상승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

문에(Tataranni et al., 1996), 과도한 반추가 에너지 저하를 야기한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과도한 반추가 전반적인 

심리적 자원의 소모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반추는 정서적 소진을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

가 정서적 소진은 사회적 회피 및 철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진에 

관한 문헌에서는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철수를 개인의 정서적 자원

의 고갈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로 여기고 있다(Maslach, 1993). 또한 

비활동적인 대처전략으로서 회피 및 철수 방략은 높은 수준의 소

진과 연관이 있었다(Schaufeli & Enzmann, 1998; Polman, Borkoles, 

& Nicholls, 2010; Thornton, 1992). 그리고 업무 후에 느끼는 소진

은 배우자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증가시켰으며(King & De-

Longis, 2014), 정서적 소진은 결근, 이직 의도 등과 같은 철수 결과

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Howard & Cordes, 2010) 

높은 수준의 소진이 이후의 철수 대처전략으로 이어지는 양상은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Ceslow-

itz, 1989; Chan & Hui, 1995; Rohman, 1988; Thornton, 1992). 이와 

더불어 정서적 소진을 개인의 에너지 수준의 고갈이라는 측면에서

도 사회적 회피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Hobfoll (1989)의 자원

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에 비추어 볼 때, 정서적 소진

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미래의 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해 자원 사용을 철수시키며, 이는 직업, 조직, 동료, 친구 

그리고 가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Howard & Cordes, 

2010). 아울러 Thayer (1989)은 개인의 현재 에너지 수준이 에너지 

소모가 예상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시적인 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즉,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너지 소

모 정도가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통 소속에 대한 욕구로 인해 사

회적 접촉에 동기화되지만, 에너지 수준이 낮을 때는 사회적 접촉

을 철회하려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Park (2010)

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는데, 연구 결과 에너지 수준이 낮은 참가

자들은 불편한 사회적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보다, 더 큰 신체적 에

너지가 소모되는 비사회적 상황(우회로로 가기)을 선택하려는 모

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면 정서적 소진이 이후의 

사회적 회피를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소진 시 사회적으로 회피하는 양

상에는 개인차가 관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인상을 타인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

(Leary & Kowalsik, 1990)를 의미하는 자기제시동기(self-presenta-

tional motivation)에 대해 주목하였다. Goffman (1959)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보이고 싶어하거나 보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기제시이론에서는 사람

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못한다고 지각할 

때 불안을 느끼고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 한다고 본다(Schlenker, 

1980).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제시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사

회적 상황에서 주관적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2004; Hyun & Kim, 2013; Kim & Seo, 200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가 사회 불안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Hewitt et al., 2003; 

Nepon, Flett, Hewitt, & Molnar et al., 2011). 특히 높은 수준의 평

가 염려 완벽주의를 지닌 개인은 과제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높

은 회피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Van der Kaap-

Deeder et al., 2016) 이를 통해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검열하

는 성향이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Vohs, Baumeister과 Ciarocco (2005)는 의도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행동을 계획하고 변경하는 자기제시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자기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 조절의 과정은 자동적

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상당한 주의력과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하

는 바(Baumeister, Vohs, & Tice, 2007), 이미 정서적으로 소진한 개

인이 성공적으로 자기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자원 보존이 요

구되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

였다. 즉 정서적으로 소진한 개인이 높은 자기제시동기를 지닐수록 

사회적 활동에서 오는 자원의 추가적인 고갈을 막기 위해 사회적

으로 회피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회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제시동기의 조절효과

는 비전형성 우울(atypical depression)과 사회불안장애 혹은 회피

성 성격장애의 높은 공병률을 통해서도 지지된다(Alpert et al., 1997; 

Koyuncu et al., 2015). 비전형성 우울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거절

에 대한 민감성인 바, 즉 우울한 동시에 타인에게 거절이나 거부를 

당하지는 않을 지 염려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회피

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논지에 

따라 자기제시동기 수준에 따라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반추와 사

회적 회피의 관계를 정서적 소진이 매개할 것이다. (2) 정서적 소진

과 사회적 회피의 관계를 자기제시동기가 조절할 것이다. (3) 반추가 

정서적 소진을 매개로 사회적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자기제

시동기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 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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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가자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대학에 재학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설문을 실시하

였다. 전체 584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모든 문항을 완료하지 않은 응답자 11명

을 제외한 총 573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

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개인의 반추적 인지양식 및 회피 

대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낮은 수준의 스

트레스 수준을 보고하는 참가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조

절변인의 어떤 구간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존

슨-네이만 기법(Johnson-Neyman technique: Hayes, 2013; John-

son & Neyman, 1936)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법을 사용한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서 표본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점(Preach-

er, Rucker, & Hayes, 2007)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체 

573명의 참가자들 중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점수 상에서 하위 1/3에 

해당하는 점수(16점) 이상의 수준을 보인 387명을 최종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준거 점수는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한 선행연구의 준거 점수(14점)와 비교하였

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Lee et al., 2016). 이렇게 산출된 최종 연구 

참가자 387명 중 대학생은 331명, 대학원생은 56명이었으며, 이들

의 평균 나이는 만 22.7살이었다(SD=2.69). 이들 중 남자는 172명, 

여자는 215명이었다. 

측정 도구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

Cohen, Kamarck와 Mermelstein (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

스 척도는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강조한 척도로,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Cohen 등(1983)이 개발한 PSS를 Park과 Seo (2010)가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스트

레스 관련 경험의 감정 및 생각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0: 전혀 없었다, 4: 매우 자주 있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 긍정적 지각의 내적 일치도는 .74이었고, 

부정적 지각의 내적 일치도는 .77였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지각의 

내적 일치도는 .72이었고, 부정적 지각의 내적 일치도는 .84이었으

며,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3이었다. 

한국판 반추적 반응양식 척도(Korean-Ruminative Response 

Scale, K-RRS)-반추 척도

반추적 반응양식 척도는 우울한 기분에 반응하여 반추하는 경향

성을 측정하기 위해 Nolen-Hoeksema와 Morrow (1991)가 개발한 

척도이다. 그런데 이 척도가 반추 외에도 우울 증상을 함께 측정한

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Treynor, Gonzalez 및 Nolen-

Hoeksema (2003)이 요인분석을 하여 원래의 22문항을 5문항의 반

추(brooding) 소척도와 5문항의 반성(reflection) 소척도로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재구성된 척도를 Kim, Lim과 Kwon 

(2010)이 번안한 척도에서 반추 5문항을 사용하였다. 반추 문항은 

자신의 우울증상 및 가능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 행동

을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Kim 등(2010)의 연구에서 반추 5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6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반추 5문항의 내적 일치도

는 .78이었다.

올덴버그 소진 질문지-정서적 소진 척도(Oldenburg Burnout 

Inventory-Emotional Exhaustion Scale, OLBI)

올덴버그 소진 질문지(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

li, 2001)는 정서적 소진과 직무 비관여(disengagement)의 두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Na (2013)가 한국판으

로 타당화한 버전에서 정서적 소진을 나타내는 8문항만을 사용하

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이 아닌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가지 문항의 내용

을 참가자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퇴근 후→일
이 끝난 후에). 원척도에서의 정서적 소진의 내적 일치도는 .82이었

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소진 8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5이었다. 

Figure 1. Moderated mediation model for social avoidance. 
Note. SPM =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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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사회적 회피 척도(Behavioral Social Avoidance Scale, 

BSAS)

Ottenbreit과 Dobson (2004)이 개발한 행동적 사회적 회피 척도는 

우울과 관련된 회피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문제와 상황

을 다루는 대처 방안에 대해 묻는 인지-행동 회피 척도(Cognitive-

Behavior Avoidance Scale, CBAS)의 하위척도(행동적-사회적 회

피, 행동적-비사회적 회피, 인지적-사회적 회피, 인지적-비사회적 회

피) 중 하나이다. 행동적 사회적 회피 척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모습을 

물어보며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원척도에서의 행동적 사회적 회피 척도의 내

적 일치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행동적 사회적 회피 척도 8문

항의 내적 일치도는 .85이었다. 이 척도는 아직 한국에서 타당화되

지 않은 척도로 척도 번안 과정을 실시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척

도 번안 과정에서 영어권에서 학업을 수행한 임상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가 번역하였고, 이를 임상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검토하

였다. 그리고 영어권에서 학업을 수행한 또 다른 임상심리학 석사

학위 소지자가 역번역을 하여 문항을 재검토하고 한국어 버전을 

완성하였다. 

자기제시동기 척도(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Scale, SPMS)

자기제시동기척도는 Kim (1998)이 개발한 도구로 “나는 다른 사람

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심이 많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많이 노력한다” 와 같이 타인에게 특정한 인상

을 주고자 하는 성향적 자기제시동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총 27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

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Kim (1998)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3이었

다. 본 연구에서 자기제시동기 27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5이었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 및 SPSS Macro PROCESS for 

SPSS 2.16.3 (Hayes, 2013)를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Pearson 적률상

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반추가 

정서적 소진을 경유하여 사회적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4단계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PROCESS 4번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bootstrap 표본 수는 10,000개로, 

bootstrap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은 bias-corrected boot-

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하였다. 넷째, 위계적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여 정서적 소진이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제

시동기가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높은 다중공선성을 방지

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된 두 가지 점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에 투

입한 후,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조절변인의 어떤 구간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존슨-네이만 기법(John-

son-Neyman technique: Hayes, 2013; Johnson & Neyman, 1936)

을 적용하여 상호작용 탐색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추와 사회

적 회피 간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가 자기제시동기

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조절

된 매개효과는 PROCESS 14번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boot-

strap 표본수는 10,000개로, bootstrap 신뢰구간은 bias-corrected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 및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고 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반추, 정서적 소

진, 사회적 회피, 및 자기제시동기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  

.41, p< .001; r= .40, p< .001; r= .17, p< .01; r= .12, p< .05. 또한 반

추는 정서적 소진, 사회적 회피, 자기제시동기와 유의미한 정적상관

이 있었다, r= .22, p< .001; r= .20, p< .001; r= .33, p< .001. 그리고 

정서적 소진은 사회적 회피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r= .27, 

p< .001, 반면에 자기제시동기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 .01, 

ns. 아울러 사회적 회피와 자기제시동기 간의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r= -.05, n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Bivariate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n = 387)

1 2 3 4 5

1. Perceived stress 1
2. Rumination .41*** 1
3. Emotional exhaustion .40*** .22*** 1
4. Social avoidance .17** .20*** .27*** 1
5. SPM .12* .33*** .01 -.05 1
Mean 21.24 27.09 25.44 23.06 99.82
Standard deviation 4.29 3.97 4.24 6.12 16.68

Note. SPM =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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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와 사회적 회피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

먼저 반추가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반추

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적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1단계 분석 결과,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22, p< .001. 다음으로 반추가 사회적 회

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반추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회피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분석 결과, 반추는 사회적 회피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β= .20, p< .001. 3단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반추가 사회

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적 소진

이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β= .23, p< .001. 또한, 

4단계 분석절차를 수행한 결과, 매개변인인 정서적 소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반추가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15, p< .01. 이를 종합해 보자면, 반추와 

사회적 회피 간의 관계를 정서적 소진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다음으로, 반추와 사회적 회피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의 매

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

각 .034과 .141로 나타나며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Supplementary 1). 이는 반추와 사회적 회피의 관계에서 정

서적 소진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시사한다.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회피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의 조절 

효과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회피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분

석 결과, 먼저 정서적 소진이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였다, β= .27, p< .001. 이는 정서적 소진이 증가함에 따라 사

회적 회피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반면에 자기제시동기가 사회적 회

피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β=  

-.05, ns. 다음으로 정서적 소진과 자기제시동기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13, p< .01. 

이는 자기제시동기의 원점수가 증가할수록 정서적 소진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회피의 원점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더욱 커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 Figure 2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자기제시동기 점수를 

세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제시동기의 

수준이 평균 이하인 경우에는 정서적 소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회피의 변화가 없었으나, 자기제시동기의 수준이 평균과 평균 이상

일 경우에는 정서적 소진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회피가 더욱 증가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Supplementary 2). 이는 정서적 소진과 사회

적 회피 간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시사

한다.

다음으로, 조절변인의 어떠한 조건에서 사회적 회피에 대한 조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haus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nd Social Avoidance (n = 387)

Step Predictor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F

1 Rumination Emotional exhaustion .23 .05 .22 4.37*** .045 19.07***
2 Rumination Social avoidance .31 .08 .20 4.08*** .039 16.64***
3 Emotional exhaustion Social avoidance .33 .07 .23 4.65*** .088 19.59***
4 Rumination Social avoidance .24 .08 .15 3.08**

Note. **p < .01, ***p < .001.

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SP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xhaustion and Social Avoidance (n = 387)

Predictor B S.E. β t R2 F

Stage 1 (Constant) 23.07 .30 76.72*** .068 14.99***
Emotional exhaustion .38 .07 .27 5.40***
SPM -.02 .02 -.05 -.96

Stage 2 (Constant) 23.06 .30 77.37*** .084 12.74***
Emotional exhaustion .35 .07 .24 4.87***
SPM -.02 .02 -.06 -1.12
Emotional exhaustion × SPM .01 .00 .13 2.78**

Note. SPM =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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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존슨-네이만 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

였다. 그 결과, 자기제시동기의 원점수가 86.86점 이상인 구간에서

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86.40점 이하 구간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plemen-

tary 3). 이와 같이 전체 참가자의 20.93%가 자기제시동기의 간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영역(조절효과가 유의한 영역)에 속하며, 참

가자의 79.07%는 자기제시동기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영역(조절효

과가 유의하지 않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plemen-

tary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반추가 정서적 소진을 매개하여 사회적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을 자기제시동기가 유의하게 조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조절된 매개 지수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01

과 .005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자기제시동기의 조절된 매

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변인의 세 가지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과 추정치들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기제시동기가 평균 

이하일 때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제시동기가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일때는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제시동기의 수준에 따라 반추가 정서적 소진을 경유하여 사회

적 회피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회피

하는 행동을 보이는 데 관여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반추와 정서적 

소진의 역할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정서적 소진과 행동적 회피 간

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제시동기라는 개인차 특성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였다.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사회적 접촉을 회

피하게 되면 심리적 적응 및 대처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기제에 대한 이해는 임상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추와 사회적 회피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의 부분매개효

과를 확인하였다. 즉,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추를 많이 할수록 정

서적으로 소진이 되어 사회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한 과도한 반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회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지적 사고 과정인 반추가 정서적 소진을 매개하여 

행동적인 사회적 회피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인지, 정서, 

행동 간의 순차적 연결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둘째,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회피 간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의 조절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자기제시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

적 소진이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특정한 인상을 형성하려는 동기가 정서적 소진 시 

사회적 회피 및 철수를 예측하는 개인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추가 정서적 소진을 거쳐 사회적 회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제시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반추가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주고, 이어서 사회

적 회피 및 철수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의 유의성이 자기제시동

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에게 자신이 목적한 인상을 제시해야겠다는 동기가 낮은 사람들에

Table 4. Significance Test of Moderated Mediating Effects (n = 387)

Verification with 
bootstrapping

Moderating 
variable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SPM .003 .001 .001 .005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SPM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ean-1SD .027 -.021 .085
Mean .025 .030 .128
Mean+1SD .036 .052 .193

Note. SPM =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Boot S.E. = standard error 
calculated by the bootstrap method; LLCI, ULCI = lower and upper lim-
its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moderating effects.

Figure 2. Interaction effects between emotional exhaustion and SPM 
in predicting social avoidance. 
Note. SP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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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는 반추로 인해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회피가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추가 사회적 회피를 예

측한다는 것은, 반추를 비활동성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회피 행

동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행동활성화 이론(Jacobson, 

Martell, & Dimidjian, 2001)의 전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행동활성

화 이론에서는 반추가 행동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훼손시키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본다. 따라서 반추

는 행동활성화 치료의 교정 목표가 되며, 행동활성화 치료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빠져 나와 삶의 중요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Martell et al., 2013). 본 연구는 

반추적 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 회피를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

리를 끊을 수 있다는 행동활성화의 치료 원리를 뒷받침하는 이론

적 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반추와 정서적 소진의 연관성에 있어 일상생활

로 영역을 확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추가 정서적 소진을 예측

하는 것을 보인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직업장면에서의 반추와 정서

적 소진의 연관성에 집중되었다(e.g. Donahue et al., 2012; Geisler, 

Buratti, & Allwood, 2019; Perko et al., 2017). 자원보존이론에 따르

면 사람들은 가치있다고 여기는 자원의 획득, 유지, 보호,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가치있는 자원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손실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Hobfoll, 1989). 정서적 소진을 

자원의 고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서적 소진은 스트레스 과정

(process)의 주요 요소로서 비단 직업장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

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반추와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가 직업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업 장면에

까지 확장되어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추가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Nolen-

Hoeksema (1991)는 우울한 사람들의 주된 정서조절방략으로 반

추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우울한 상태에서 개인은 자기통찰을 

얻고, 문제와 기분을 궁극적으로 완화시켜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내면으로 집중하며, 그들의 감정과 감정의 결과를 분석하는 양상

을 보인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3; Papageorgiou 

& Wells, 2001; Watkins & Baracaia, 2001). 그러나 자신이나 문제가 

되는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상태는 

우울감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Segal, 

Williams, & Teasdale, 2002). 즉, 사람들은 스트레스 사건과 이로

부터 야기된 부정적 감정에 대응하기 위해 반추를 하며 자신의 내

면으로 빠지게 된다. Carver (1996)는 반추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인 문제해결이나 대처에 어려움을 가

져다주며 오히려 사회적 회피를 유발하여 우울과 같은 부적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소진이 사회적 회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

적 상호작용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적절한 수준의 정서

적 에너지가 사회적 활동의 주요 요구 사항임을 시사한다(Park, 

2010). 이와 같은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회피의 관련성은 사회적 철

수가 높은 각성 수준으로부터 이완과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선

행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petti, 1989). Repetti (1989)는 사

회적 철수의 궁극적 목적을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 또는 감정적, 

생리적 상태의 기저선 복귀라고 보았다. Repetti (1989)에 따르면 조

용한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완과 긴장 풀림을 촉진할 수 있

는데, 이는 피로의 회복을 위해 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arson과 Csikszentmihalyi (1983)도 고독의 기간

은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잡

지를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은 비사회적 활동은 스트레

스가 많은 사건에 대한 생각 및 기억으로부터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Kubey, 1986), 반면에 단순한 사회적 대화에

서도 사람들의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ynch, Thomas, Paskewitz, Malinow, & Long, 1982). 

따라서 사회적 철수는 하루 종일 과부하가 걸린 사람이 정서적 

및 생리적 각성 수준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극을 피하

도록 만드는 기능을 할 수 있다(Repetti, 1989). 이는 정서적 소진 이

후에 나타난 사회적 철수는 일면 정서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단기적인 사회적 회피 전

략은 일시적으로 심리적 위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적이

고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부적응적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

는 것이다. 왜냐하면 회피 행동으로 단기간의 효과나 보상을 얻었을 

때는 대부분 대가가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목표나 행복

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Martell et al., 2013). 

또한 이미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회피 및 철수 대처 전략

은 명백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Tyrrell 

(2010)는 자원의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은 업무의 전념, 한정된 

다양성, 제한된 사회적 지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그 외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철수는 외로움, 우울, 사회

불안, 및 낮은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었다(Prior, Smart, Sanson, 

& Oberklaid, 2000; Rubin, Chen, McDougall, Bowker, & McKin-

non, 1995).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소진

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와 같은 모습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자신의 내적 세계에만 매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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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얻는 활력은 잃게 되고, 더 나아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적응적인 증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Sonnentag

와 Fritz (2007)가 말하는 회복의 관점에서, 길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 끝난 후에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그 일에서 분리되고(psycho-

logical detachment), 휴식을 취하고(relaxation), 성취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즐기고(mastery experiences), 스스로 조절할 수 있

는 여가시간을 만드는 것(control during leisure time)이 정서적 소

진에 대응하는 적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추가 정서적 소진을 거쳐 사회적 회피로 가는 경

로를 자기제시동기 수준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밝혀졌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서 반추가 정서적 소진을 가져

와 사회적 회피에 영향을 주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로에서 개인의 자기제시동기 수준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ary와 Kowalski (1995)에 따르면 자기제시동기에는 타인

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상 감찰’ 이 포

함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된 타인이 나

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Suh, 2014), 사

람들은 타인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자극이 나타나면 외부 환경을 

향해 있었던 주의를 자기에게로 집중시킨다(Duval & Wicklund, 

1972). 선행 연구 결과, 청중(audience)의 존재 자체가, 심지어 지지

적인 청중일지라도 상당한 심리적, 생물학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

다는 것이 밝혀졌다(Taylor et al., 2010). 이 연구에서 청중의 존재 

속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과제를 실행하는 참가자들은 청중이 없

는 참가자들에 비하여 코르티졸, 심박수 및 혈압 반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Taylor et al., 2010). 이는 타인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느

끼는 부담이 사회적 지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제시동기가 내포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민감

성이라는 속성이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철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설명량(R2)이 높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

적 회피에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반추, 정서적 소진 및 자기제시동기는 사회적 회피를 설명하는 일부 

요인이며, 사회적 회피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외향성은 사회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Ashton, Lee, & Paunonen, 2002; 

Emmons, Diener, & Larsen, 1986).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또 다른 

이유로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한 시점에서 반추, 정서적 소진 및 사회적 회피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정서적 소진은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의 일반적인 반응양식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변인에 비해 측정 시점

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때문에 정서적 소진에 대한 보다 정확

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연구방법

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에 회상보고형 일기법이나 생태순간 평가

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인다면 모

형의 설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너무 낮은 수준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을 제외하고, 통계상 필요한 집단크기를 

고려하여 최종 분석 집단을 설정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진단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중간’, 또는 ‘낮은’ 스트레스를 분

류할 수 있는 준거 점수는 없으며, 연구자의 연구 표본 내에서의 비

교가 가능하다고 한다(Cohen & Williamson, 1988). 그럼에도 연구

에서 특정한 척도 점수를 사용하여 집단을 나누는 경우, 그 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이론적이고 통계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 집단을 결정하는데 설정한 기

준이 유의미한 스트레스원 여부를 나타내주는 타당한 기준이 될

지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임상 집단이 아닌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Ferster (1973)는 우울장애에 있어

서 회피의 중심적인 역할을 상정하였고, 우울한 사람들이 불쾌하

게 여기는 상황으로부터 피하거나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

하였다. 사회적 문제 해결 이론(social problem-solving theory)에서

는 문제 해결에서의 능동적, 접근 초점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반

면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수동적, 회피 양식은 우울 수준이 높

은 사람에게서 더욱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D’Zuril-

la, Chang, Nottingham, & Faccini, 1998). 또한 Kuyken과 Brewin 

(1994)의 연구에서도 우울한 여성이 우울하지 않은 여성보다 행동

적이고 인지적인 회피 반응을 포함하는 도피-회피(escape-avoid-

ance)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

게 여러 연구에서 회피적 대처전략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밝히

고 있다(Folkman et al., 1986; Spurrell & McFarlane, 1995). 다만 

본 연구 집단에서의 사회적 회피 점수는 우울장애로 진단된 정신

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Krieger, Altenstein, 

Baettig, Doerig, & Holtforth, 2013)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임상집단에서 나타나는 회피 역시 부적응적인 회피로 해

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회피에 대한 개념 중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행동적인 사회적 회피에 대해 주목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정서적 소진이라는 심리적 자원의 

고갈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정서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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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

는 자기제시동기라는 요인을 조절 변인으로 둠으로써 정서적 소진 

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요인을 알아볼 수 있

었다. 이에 본 연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회피 및 철수를 보

이는 현상과 사회적 상호작용 시 필요한 심리적 자원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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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반추와 사회적 회피의 관계: 자기제시동기에 의해 조절된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

정민지 ∙김향숙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회피를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여, 반추와 정서적 소진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

다. 또한 자기제시동기가 사회적 회피에 이르는 기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점수가 16점 이상인 38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서적 소진은 반추와 사회적 

회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둘째,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회피 간의 관계를 자기제시동기가 조절하였다. 셋째, 반추와 사회적 회피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에 의해 조절된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반추적 사고가 직접적으로 사회

적 회피를 예측하는 동시에, 반추가 정서적 소진이라는 기제를 통해 사회적 회피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추로 인해 정서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타인에게 목적한 인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회피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주요어: 지각된 스트레스, 반추, 정서적 소진, 사회적 회피, 자기제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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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1. Significance Test of Indirect Effects through Boot-
strapping (n = 387)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Emotional exhaustion .078 .027 .034 .141

Note. Boot S.E. = standard error calculated by the bootstrap method; 
LLCI, ULCI = lower and upper limits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moder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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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2.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According to the Score 
of SPM (n = 387)

SPM SPM Effect Boot 
LLCI

Boot 
ULCI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Mean-1SD 83.14 .149 -.067 .365
Mean 99.82 .348 .207 .488
Mean+1SD 116.50 .547 .366 .728

Note. SPM =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LLCI, ULCI = lower and up-
per limits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moder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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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3. Moderating Effects on the Raw Score of SPM (n = 387) 

SPM Unstandardized 
moderating effects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27.00 -.52 .33 -1.57 .12 -1.177 .134
  32.40 -.46 .31 -1.47 .14 -1.068 .153
  37.80 -.39 .29 -1.36 .17 -.960 .174
  43.20 -.33 .27 -1.24 .22 -.851 .194
  48.60 -.26 .24 -1.09 .28 -.742 .214
  54.00 -.20 .22 -.09 .37 -.634 .235
  59.40 -.14 .20 -.68 .50 -.527 .257
  64.80 -.07 .18 -.40 .69 -.420 .279
  70.20 .01 .16 -.04 .97 -.314 .302
  75.60 .06 .14 .43 .67 -.210 .327
  81.00 .12 .12 1.05 .29 -.107 .353
  86.40 .19 .10 1.88 .06 -.008 .383
  86.86 .19 .10 1.97 .05 .000 .386
  91.80 .25 .08 2.98 .00 .085 .418
  97.20 .32 .07 4.26 .00 .170 .462
102.60 .38 .07 5.42 .00 .243 .519
108.00 .45 .07 6.03 .00 .300 .591
113.40 .51 .08 6.08 .00 .345 .675
118.80 .57 .10 5.83 .00 .381 .768
124.20 .64 .12 5.51 .00 .411 .867
129.60 .70 .14 5.20 .00 .438 .969
135.00 .77 .16 4.94 .00 .462 1.074

Note. SPM =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LLCI, ULCI = lower and upper limits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moder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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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4. Johnson-Neyman plot of the simple slope of emo-
tional exhaustion on social avoidance across the range of SPM. 
Note. SPM =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The middle solid line is point estimates of moderating effect, and the 
dashed lines represent the lower and upper bounds of the interval esti-
mates for moderating effec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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